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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기로 주입가능한 3차원 전자소자

 상처없이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인공적 혹은 자연적 구조내 전자를 침투시키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전자들의 속성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작을 가능하게 함. 유연성

전자(flexible electronics)는 전자를 비평면 표면(non-planar surfaces)에 적응시키는 수단이지만 내부 영역으로 유연성 전자를 표적으로 하여 전달시키는 방법은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음

 미국 하버드대 Charles M. Lieber 박사 연구팀은, 100 ㎛ 만큼 작은 직경의 바늘을 통해 서브마이크로미터(submicrometre) 두께 및 센티미터 규모의 거대 기공

(macroporous)의 메쉬 전자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법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자 구성요소들을 90 % 이상의 디바이스(device) 수율로 사람이 만든 생

물학적 구멍(cavities)이나 조밀한 겔 및 조직으로 주입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연구팀은 3차원 구조의 유연성 전자를 주사기로 주입하여 침투시키는 방법을 통해 (1) 고분자 구멍 내부에서의 기계적 변형(internal mechanical strains) 모니터

링이나, (2) 뇌 여러 영역에서의 긴밀한 통합 및 낮은 만성 면역 반응성, (3) 생체 내 다중 신경 기록과 같은 여러 가지 응용가능 분야를 보여줌. 또한, 주사기로 주

입하는 방법은 견고한 껍질을 통한 유연성 전자 전달이나 내부 구멍을 채울 수 있는 큰 부피의 유연성 전자 전달, 호스트 구조로 다른 물질과 함께 전자를 주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 전자 고유의 응용 가능성들을 열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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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tics of injectable electronics

- Syringe-injectable electronics into an in vivo biological system
a, Schematic shows in vivo stereotaxic injection of mesh electronics 

into a mouse brain

1. 주사기로 주입가능한 3차원 전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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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elegans ALS 모델에서 신경퇴화를 일으키는 TIR-1/Sarm1 면역 반응 경로

NATURE COMMUNICATIONS

Published 10 Jun 2015

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ALS)은 신경 손상이 질환 진행에 영향을 미치도록 면역 반응을 초래하는 세포 비자율적 메커니즘에 의한 신경 퇴행성 질환임

 캐나다 몬트리얼 대학 J Alex Parker 박사 연구팀은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 운동 신경 세포에서 ALS 유발 돌연변이 단백질들의 발현이

TIR-1/Sarm1을 통해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함을 보여줌

 기능 상실된 tir-1 돌연변이와 관련된 하류 키나아제, 전사 인자 atf-7 이 운동 신경 세포의 퇴화를 억제하고, 신경 분비 단백질 UNC-13과 UNC-31은 면역 반응의

유도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세포의 퇴화에 필요함이 확인됨. 연구팀은 UNC-13의 인간 상동체 유전자인 UNC13A가 ALS 질환에서 생존에 대한 유전적 변경인자

(genetic modifier)임을 확인하고, 운동 신경세포 퇴화 조절에서 UNC-13/UNC13A의 기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

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천성 면역 시스템이 전염체(contagion)로서 돌연변이 단백질들의 존재에 반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유해한 병원체 저항 반응을 일으켜 신경

퇴행을 빠르게 진행시킴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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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r neuron degeneration via the TIR-1 signalling pathway- Inhibition of the TIR-1 pathway kinase signalling pathway suppresses 
motor neuron degeneration

2. C. elegans ALS 모델에서 신경퇴화를 일으키는 TIR-1/Sarm1 면역 반응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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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장기와 피부에 붙이면 회복을 돕는 '세포 스티커' 제작 기술을 개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포-단백

질' 그물망을 스티커처럼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부착해 장기와 신경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신관우 서강대 교수와 하버드대 바이오질병연구소가 함께한 이번 연구결과는 신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Advanced materials)지 5월13일자 표지논문(논문명: Self-Organizing Large-Scale Extracellular-Matrix Protein Networks)으로 발

표됐다

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 및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손상된 장기와 신경의 특정 부위에 세포를 자라나게 해 손상을 회복시키는 학계의 연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보형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조직 내 세포들이 인공조직과 원활히 접합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공물은 자연적 접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 연구팀은 '이온성 고분자'로 세포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세포외막단백질)들이 자라는 위치와 방향을 정해줘, 단백질들이 스스로 균

일한 그물망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했다. 이 그물망 표면에 선택적으로 쥐의 심장에서 확보한 세포들을 성장시킨 결과, 그물망에서

성장한 세포들이 장기의 기능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한 것

3. 국내 연구진, 손상된 장기 치유돕는 '세포 스티커' 개발 출처: 아이뉴스24

 자신의 세포로 만든 '세포 스티커'인 점 때문에 손상된 장기나 신경세포 치료에 활용하더라도 기존 세포에 거부 반응이 없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신관우 교수는 "지난 2011년 시작된 연구가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맺게 됐으며 금년 6월부터는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서강대로 파견와 본 연구를 이용한 피부재생용 세

포스티커의 실용화 연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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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진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친사회적인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활용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

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고려대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와 설선혜 박사팀은 10일 실험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친사회적인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할 때도 서로 다

른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는 미간 바로 안쪽 부분인 '복내측 전전두피질'(빨간색)이 활성화되고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 미간에서 훨씬 이마 윗쪽에 있는 '배내측 전전두피질'(파란색)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 결과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6월 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과제수행 점수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롭게 또는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도형 중에서 정답 하나를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fMRI로 뇌 활성부위를 촬영했다

4.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뇌활용 부위가 다르다 고려대 김학진 교수·설선혜 박사, PNAS에 논문 발표, 출처: 연합뉴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는 미간 바로 안쪽 부분인 '복내
측 전전두피질'(빨간색)이 활성화되고 타인을 위한 선택
을 할 때 미간에서 훨씬 이마 윗쪽에 있는 '배내측 전전두
피질'(파란색)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가자들은 도형 선택 과제가 끝난 다음 점수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이 불쾌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안내를 받고 과제를 수행했다. 자신이 높은 점수를 얻으면 그

만큼 자신 또는 타인이 소음을 들어야 하는 시간을 줄어드는 식이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해 학습하는 조건에서는 미간의 바로 안쪽 부분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하

고 타인을 위해 학습하는 조건에서는 미간에서 훨씬 이마 위쪽에 있는 '배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와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뇌 영역이 서로 구분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 또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이타적 성향 차이에 따라 같은 선택을 할 때도 뇌 활동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택 학습을 모두 잘하는 이타적 성

향 참가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 모두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선택 학습은 잘하지만 타인을 위한 선택 학습을 잘 못하는 이기적

성향 참가자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는 '배내측 전전두피질'이 각각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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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택 모두에서 학습을 잘하는 이타적 성향 참가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 모두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는 학습을 잘 하지만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는 학습을 잘 못하는 이기적 성향 참가자들은 자

신을 위한 선택에서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는 '배내측 전전두피질'

이 각각 활성화됐다

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선택의 가치를 계산하는 부위로, 배내측 전전두

피질은 더 분석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

 설선혜 박사는 "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와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뇌 영역이 구분돼 있는 반면 이타적인 사람들은 같은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타인을 도우려면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

이라고 여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김학진 교수는 "이 연구는 이타성과 친사회적 성향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신경학적 요인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이런 신경학적 차이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지 혹은

경험으로 결정되는지,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뇌활용 부위가 다르다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택 모두에서 학습을 잘하는 이타적 성향 참가자들은 자신과 타
인을 위한 선택에서 모두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신을 위
한 선택에서는 학습을 잘 하지만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는 학습을 잘 못하는 이기적
성향 참가자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타인을 위한 선택
에서는 '배내측 전전두피질'이 각각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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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중 일부

 "줄기세포 기술이 한 걸음씩 전진하기는 하지만 환자 치료에 쓰이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는 9일 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2006년 성숙한 세포(성체 세포)를 유전자 조작으로 원시 상태 세포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iPS는 심장, 근육, 신경 등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세포를 망가진 세포와 바꿔 이식하면 난치병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야마나카 교수팀은 이르면 내년에 같은 대학 유도만능줄기세포연구적용센터(CiRA)의 다카하시 준 교수팀과 이 세포를 뇌 신경세포로 분화시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시험을 진

행할 예정이다

 그는 "효율성과 안전성은 이미 검증을 마쳤고 임상시험을 신청하려는 단계"라며 "일본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야마나카 교수팀은 이미 지난해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와 함께 iPS를 색소상피세포로 분화시켜 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

 그는 "유전자 4개와 혈액 5㎖만 있어도 수천개의 iPS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면서 머지않아 본인의 iPS는 물론 다른 사람의 세포에서 분화한 뇌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가졌지만 조직적합성(HLA)이 일치하는 세포 공여자를 찾아내면 이식에 걸리는 시간과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야마나카 교수의 설명이다

 이런 식으로 하면 140명에게서 채취한 세포만으로 일본 국민 90%에게 이식할 수 있는 iPS를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세포는 세포 분열 등의 속성을 따졌을 때 돌연변이

가능성이 적은 제대혈이 특히 주목된다고 그는 전했다

 야마나카 교수는 본격적인 iPS 치료 시대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자나 가족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론과 같은 과학 전달자(science 

communicator)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 10년후면 가능" 내년 일본서 첫 유도만능줄기세포 수술 전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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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중풍(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의료진은 이들 부위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자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불편한 부위를 움직이는 게 재활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임상에서는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가령 뇌중풍으로 뇌 좌측 반구의 운동피질이 손상된 환자라면 신체 오른쪽 절반을 움직이기 어렵다. 이 경우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발을 주로 쓰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마비된 오

른쪽 신체의 회복을 저해해 재활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 재미(在美) 한국인 과학자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 김수영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연구원은 뇌중풍 환자가 신체의 마비된 부위 대신 정상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 구조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재활 효과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신경과학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3일자에 발표했다

 김 연구원은 뇌중풍으로 사지 일부가 마비된 쥐를 대상으로 한 그룹은 2주 동안 그대로 뒀고, 다른 한 그룹은 건강한 다리만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이어서 2주 동안 마비된

다리의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 한 달가량 지난 뒤 두 그룹의 뇌를 비교하자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건강한 다리만 움직이게 한 쥐의 뇌에서는 마비된 다리를 관할하는 영역이 크게 줄었다. 또 쥐의 뇌를 해

부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자 건강한 다리만 쓴 쥐의 뇌에는 신경세포의 연결인 시냅스가 지나치게 많았다

 김 연구원은 “시냅스가 많이 생성되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번 연구로 뇌중풍 환자가 신체의 건강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비된 부분의 재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6. 뇌중풍으로 마비된 몸 자꾸 움직이라는 이유 在美 한국인 과학자 “건강한 부위만 사용하면 뇌 구조 변화”, 출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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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788억원 짜리 유전체 정보 라이브러리 구축…개인별 맞춤의학 시대 열린다 출처: 전자신문

 정부가 5788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한국형 유전체 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이동저장장치(USB)에 담아 진료에 활용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열린다. 2023년 2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유전체 시장도 선점한다. 

정부는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2021년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다섯 부처가 참여한다.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지난해 공동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과제 수행이 시작됐다

 대표 사업은 한국인 중심 단백체 및 유전체 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 유전체 정보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전체 정보 분석이 이뤄져도 한

국인에게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 미래부 유전체 정보분석 공동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유전체 자원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유전체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구계·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 유

전체 분석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전체 데이터 등록과 보존·활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고급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전체 미래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생명현

상과 시스템 생명정보 기반 핵심 원천기술과 다중 오믹스 신기술이 대표적이다

 복지부는 한국인 유전체 연구자원 정보생산과 활용을 담당한다. 한국인 코호트 기반 유전체 질병연구 자원을 확보해 정보생산, 역학분석, 변이칩과 정보표준화를 수행한다. 임상·

오믹스 연구데이터 등록과 분양시스템도 구축, 운영한다. 인간 유전체 연구정보·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포털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자원을, 해수부는 해양생명자

원 유전체를 연구한다. 산업부는 유전체 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부처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인간 게놈 표준지도 작성과 질병 기준 규명 유전체를 연구한다. 미래부·복지부·산업부가 참여해 한국인에 맞는 유전체 표준 서열과 변이 지도를 만든

다

 유전체 정보 라이브러리가 구축되면 전 국민 대상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맞춤의학이 가능해진다. 유전체 정보 분석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져 언제 어디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장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면 개인별로 각종 질병 예측이 가능하다”며 “개인별 맞춤의학 실현으로 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9조원에서 2018년 57조원, 2023년 188조원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유전체 시장 선점도 기대한다. 연평균 25% 성장으로 올해 2조원 규모인 세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시장에서

도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2. 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유전체 연구 '주목‘ 마크로젠·테라젠이텍스 등 관련 연구 활발, 출처: 헬스통신

 개인별 맞춤 의학을 위한 유전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최근 인류의 미래 건강을 책임질 'ICT융합 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해 공개하고 그 중

하나로 차세대 유전체 분석 칩을 선정했다

 차세대 유전체 분석칩은 작은 칩으로 유전체 서열정보를 초고속으로 분석해주는 도구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측에 활용할 수 있

는 게 장점이다

 예컨대 신생아가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경도 난청과 같은 질병의 경우 현재로서는 세밀한 진단이 어려워 조기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차세대 유전체 분석칩 기

술이 활성화되면 신생아가 태어나는 즉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도 할 수 있다.

 또 글로벌 유전체 시장은 2018년 198억 달러(약 21조원) 규모로 유전체 시장에서 핵심영역을 담당할 차세대 유전체분석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들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 이에 따라 맞춤의학을 위한 유전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행보도 뜨겁다

 마크로젠은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의료 및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학 공동연구'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크로젠과 분당

서울대병원은 정밀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TFT를 구성해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의학 및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코호트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및 원격진료 기술 등을 활용한 정밀의학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과 사업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마크로젠은 이번 협약 체결과 더불어 분당서울대병원이 조성하고 있는 '헬스케어 혁신 파크' 내에 '아시안 정밀의학 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크로젠은 유

전체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를 위한 '게놈 데이터 뱅크'를 구축해 아시안 1만 게놈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유전체 분석 정보를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정보와 통합해

개인별 맞춤의학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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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젠이텍스는 그 동안 축적한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NGS) 및 바이오 인포메틱스(BI) 기술을 접목, 선도 게놈(de novo whole genome) 분석 서비스 신기술을 개발했다

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서비스한 세계최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장비 분야 글로벌 리더인 일루미나(Illumina)사의 긴 서열 해독기술

(Long-Read Sequencing)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기존 대비 35%이상 길어진 11Kb의 길이를 가지면서도 40%이상 저렴하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따

라 DNA 전체를 해독해 게놈지도를 완성하고 완성된 지도를 토대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한결 정확해졌다. 또 기존과 비슷한 연구비용으로 두 배 가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글로벌 선진 기업 기술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평준화 된 서비스 제공자 수준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실험과 분석 노하우를 접목해 더욱 가치

있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며 "일루미나에서 지난 2~3년간 투자해 개발된 TSLR 기술을 테라젠의 기술력을 가미시켜 기술적 한계

를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며 고객 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랩지노믹스는 KT와 최근 판교에 소재한 랩지노믹스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서비스(Personal Genome Service, PGS)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

결했다. 개인 유전자정보 분석서비스(PGS) 란 개인의 유전체 전체를 서열 분석해 유전적 변이에 대한 포괄적인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맞춤의학 및 예방의학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다

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오랫동안 분자진단 및 유전체분석 분야에서 국내의 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자사의 기술력과 KT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정보공

학(Bioinformatics) 기술력이 융합돼 향후 맞춤의학 및 예방의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디엔에이링크는 맞춤의학서비스사업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연복리 4% 이며 전환가액은 주당 2만533원 이다. 디엔에이링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B2B) 암치료를

위한 이종이식시설, 유전자샘플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바이오뱅크 시설 확장 등 맞춤의학 분야의 사업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한 유전체기반 바이오

헬스케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 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유전체 연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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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영상 헬멧·건강체크 반창고…GE, 의술의 미래를 제시하다 출처: MK뉴스

- 내용 중 일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진단 가능한 웨어러블 뇌 영상 헬멧

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뇌졸중 역시 노인 연령에서 젊은 성인에 비해

10~20배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 또는 진단하기 위해 성인이 되면 대부분 건강

검진을 통해 CT나 MRI 촬영을 몇 번씩 하곤 한다. 그러나 촬영하는 동안 기계 위치에 맞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

야 할 때도 있고, MRI는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가량 좁고 답답한 촬영장비 안으로 들어가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한

다. 불편하다

 GE헬스케어 연구진은 이 불편을 없애고 간편함을 더하기 위해 최근 '헬멧' 형 웨어러블 고해상도 뇌 영상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휴대가 가능하면서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와 같이 세포 수준 진단까지 가능하다. 이 장비 덕분에 환

자들은 뇌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의료진은 그동안 뇌의 신경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GE글로벌리서치 진단·생물의학 기술 부문 글로벌 디렉터인 나딤 이샤크는 "기술 개발이 성공한다면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뇌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영상의학 기술의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 특히 한국은 고령화 심화로 현재 60만명에 이르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203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GE헬스케어는 2020년까지 총 5억달러(약 5142억원)를 투자해 치매뿐만 아니

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졸중, 뇌진탕, 다발성 경화증, 외상성 뇌손상 등 노인성 질환을 포함한 각종 신경 질환에

대해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이 헬멧형 PET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관련 부품을 두개골 모형
에 맞추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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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아스템, 세계 첫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출처: 서울경제

- 내용 중 일부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생산업체인 코아스템이 오는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 코아스템은 한양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

나타-알주’를 개발한 업체다. 뉴로나타-알주는 국내에서 4번째로 상용화가 허가된 줄기세

포 치료제로 지난 2월 실제 환자에게 처음 투여됐다

 코아스템은 최근 루게릭병에 이어 난치병인 루푸스(Lupus)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

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루푸스 줄기세포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터 임상1상 진입을 승인받기도 했다. 아울러 코아스템은 무산소성 뇌손상, 골관절염, 다계

통위축증 등 치료가 힘든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 기술 개발도 한다는 방침이다

 코아스템 관계자는 적자 실적에 대해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의 상

용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코아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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